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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ark, Jin H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orking mothers of children aged 3 to 5.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28 working mothers in South Kore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Baron & Kenny(1986)’ three step regression

analysis and Hayes(2013)’ PROCESS Macro(ver. 4.2) model 4.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social support demonstrat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subtypes of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emerged as the most

significant mediator,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empathy and emotional

connection.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al support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ird,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revealed that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stronger than the direct effect of parenting stress. This means that the

perception of lacking support had a more negative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an the stress itself.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plays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articularl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emotional support among the subtypes of social support. This

study suggests that to enha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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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 the focus should be on strengthening social suppor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emotional, appraisal, and material support. Therefore, this study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proposing parenting education and policy support

strategie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how social support impacts

psychological well-being in working mothers.

Key Terms: parenting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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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은 고령화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며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출산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고

용불안정과 높은 교육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 경

제적, 사회적 요인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김지현, 2024). 또한 핵가족 구조로 가족 지원체계가 축소되고(최현숙,

2009), 가구 당 자녀의 수가 감소한 반면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

서 부모의 양육 부담도 커지고 있다(이주영, 2015).

정부는 출산 장려금, 보육료 지원, 육아 휴직 등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

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박범준,

2024).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2.4%에 달하며

(통계청, 2024), 취업모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있다(김은정, 2024; 최혜서, 2025). 이로 인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적, 정책적 지원뿐

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과 역할에 놓일 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과도한 스

트레스는 인지적 왜곡, 감정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및 불안의 증가를 초래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로 이어진다(Ryff, 1989).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은 성인기의 큰 발달적 변화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녀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부여받으며 심리적·사회적 변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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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Harwood et al., 2007). Abidin(1995)은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의 요구와

부모의 대처 능력 간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 상태로 정의하였

다. 서우경(2012)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불

편함과 부담감, 긴장감으로 정의하며, 부모의 정서적 안녕감과 양육행동,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선행연구들(강희경·조복희, 1998; 권미경, 2011; 신숙희, 1997)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정서적 긴장 상태로

정의되며, 이는 부모와 자녀의 특성, 양육 환경,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았다. 특히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

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인 긴

장을 넘어 지속적이고 누적되는 경향이 있으며(김기현 2000; 이형민,

2017), 이는 부모의 정서적·심리적 상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등 어머니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발하며(Abidin, 1995), 이는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와 자녀와

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고희향, 2021; 한지영·이내용, 2019). 또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

는 부부 간 부정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저하를 겪으며(이선화, 2019),

사회적 지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신정이·박현순, 2010).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뿐만 아

니라 자녀의 전인격적 발달, 가족 기능, 양육행동,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김민정, 2007; 김영애,

2015; 박미숙, 2012; 박희정, 2018; 최미란, 2016; 편은숙, 2004)에서는 취업

모가 직장과 가사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역할에 대한 부담(박미숙,

2012)과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자녀와 격리상태에서 느끼

는 불안(편은숙, 2004) 등으로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근로형태에 따라 정신적 부담을 가중



- 3 -

시킬 수 있으며(박희정, 2018), 이는 우울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

(이선아, 2014)와 함께, 취업모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취업모의 양육스

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김민정, 2007)과 양육효능감(김영

애, 2015)의 역할이 중요하며, 취업모의 자녀 양육이 취업 지속 여부와 출

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최미란, 2016)를 통해 취업모가 경

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취업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상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측면

의 양육스트레스를 강조하기 보다는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어머니의 긍정

적인 측면에 연구의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

의 삶에 대해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안녕감을 넘

어서, 개인의 삶속에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Ryff, 1989). 즉, 자신을 수용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삶에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추구하며, 환

경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등

6 가지의 심리적 영역에서 자신이 잘 기능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

를 말한다(박지원, 1985).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단순히 정서적 안정 상태를 넘어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자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안

녕감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고(양은호, 최혜순,

2011), 자녀의 정서지능(윤연희, 2014; 곽미경, 2018) 및 사회성 발달(신재

명, 2012; 이복순, 201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 효능감을 높게 지

각하고, 자녀에게 일관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반응을 보이며, 이는 자녀가

감정 조절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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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개인의 심리 상태

에 그치지 않고,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과 자녀의 전인격적 발달에 직결되

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히려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양육스트레스

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소영(2013)은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모

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양육스트레스, 월수입, 직무스트

레스, 배우자 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 김지혜(2015)

는 높은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서적 여유를 저해하고 안녕감을 저하시키

며, 부정적인 양육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외에도 선행연

구들(신송이, 2020; 우혜영, 2014; 최경화, 2020)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는 반면, 어머니가 양육스트

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이를 종합

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개인의 특성, 자녀의 기질과 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며(Adibin, 1995), 부모가 특정 시

점에만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이해할 수 있다(이형민, 2017).

이는 자녀가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등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에게 요구

하는 양육방식이 계속 변화하며, 이에 따른 부모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부담은 반복적으로 재현되기 때문이다(신미자, 2021). 또한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연옥, 2023), 발달 지연 또는 건강문제(김지혜, 2015; 이민주, 2006)

등은 부모에게 지속적인 돌봄과 감정조절을 요구하며 양육스트레스를 강화

시킨다.

한편, 가족 내 갈등(박명철, 2025), 사회적 고립(이정은, 2020), 낮은 소득

수준(유재희, 2014)과 같은 사회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 또한 양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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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의 반복성과 누적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의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반복적 상황에 기인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거

나 회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사

회구조와 가족제도의 틀 속에서 반복되는 생애 스트레스의 한 형태로 이해

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줄 수 있는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심리

적 안녕감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들(강정원, 2019; 김소영, 2015; 차희정,

2025; 한은정, 2010; 황혜원, 2012)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가 심리적 안

녕감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강

조하였다. 김소영(2015)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

녕감 수준도 향상된다고 밝혔다. 강정원(2019)은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차

희정(2025)은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자아탄력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회복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황혜원(2012)은 저소득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으로 사회적 지지를 강조하며,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

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속한 환경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의미하며, House(1981)는 이를 단일 개념이

아닌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

체계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정서적 완충제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박지원(1985)은 House(1981)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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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타인으로부터 공감, 사랑, 신뢰 등을

통해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서적 지지, 문제 해결에 유용한 조언이

나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적 지지, 금전적 지원이나 물질적 지원을 통해 실

질적 도움을 제공받는 물질적 지지, 개인의 행동이나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 피드백을 통해 자기평가와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평가적 지지로 구성된

다.

여러 연구들(김은숙, 2023; 김안나, 2019; 이현지, 2004; 황혜원, 2012)은

이러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은숙(2003)은 어머니가 지

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

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유아의 정서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황혜원(2012)은 저소득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와 배우자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고, 이현지(2004)는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가

장 큰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 차별적

영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안나(2019)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역할로 인한 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양육에 대한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물질적 지지를 통해 부모역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녀 양육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단

순한 총합 개념이 아닌 구성 요인별 분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이들이

서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신정이·박현순, 2010; 윤선

영, 2016). 신정이와 박현순(2010)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개인



- 7 -

적·정서적 문제로 심리치료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으로 반

응하는 반면,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부모는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인

관계에 대한 개방성과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했다. 또한, 윤선영(2016)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며,

반대로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부적 상

관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했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

었으며,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데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취업을 통해 확대된 사회

관계망이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의 결핍을 더 높게 지각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며, 동일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나 상황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다르게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부모로서의 효

능감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

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김

소영, 2015; 이도경, 2007; 이숙자, 2005; 이현지, 2004; 한은정, 2010)중 상

당수는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취업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검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특히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 수행으로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과 반응 또한 비취업모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하고(윤선영, 2016), 이들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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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모 집단을 독립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더불어, 선행연구들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졌던 사회적 지지만으

로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상황에 대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와 같은 하위요인별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만 3-5세 자녀를 둔 취업모

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를 주로 포괄적이고 단일한 개념으로 다루어 왔으나, 이러한 접근만으

로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취업모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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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3-5세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 3-5세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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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리

가. 취업모

취업모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

여하는 기혼 여성을 말하며, 본 연구에는 가정 내에서의 양육 책임과 직장

에서의 외부 활동을 병행하며 이중의 역할 부담을 지닌 존재로 정의한다.

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

스를 말하며(Abidin, 1990)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걱정이나 부담감이 아니

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말한다(김기현,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긴장 상태를 말하며, 부모와 자녀의 특성, 양육 환경, 사회적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의한다.

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과 만족

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

소 외(2001)가 번안 및 수정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하위요인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

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포함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을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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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

정한 사회적 지지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

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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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양육스트레스

가.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stress)라는 용어는 원래 물리학 분야에서 구조물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이나 하중을 의미하는 개념에서 비롯되었으며, 라틴어인

stringer(팽팽히 죄다)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개념은 시간이 지나

면서 생체반응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되었고, 20세기 초반에는 생리학자들

이 유기체가 외부 자극이나 위협에 반응하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스트레스

를 신체의 생리적 반응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장현갑·강성군, 2018)

미국의 생리학자 Canon(1932)은 스트레스를 신체가 위협적 자극에 반응

하여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려는 생리적 반응으로 설명하며, 투쟁-

도피(fight-or-flight respons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Cannon, 2003). 이후

캐나다의 내분비학자 Selye(1936)는 스트레스 개념을 체계화하여 좋은 스

트레스(eustress)와 나쁜 스트레스(distress)로 구분하고, 스트레스는 사고

나 질병 같은 큰 사건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일상의 사소한 자극

들 또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생활 스트레스 개념

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김문정, 2014).

현대에 이르러 스트레스는 단순한 생리 반응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반사

적 반응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이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지에 따

라 다르게 경험되는 역동적이고 심리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김

자현, 2017).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그 자체보다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함으

로써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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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를 단일한 원인

이나 반응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차원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다(남지영, 1998). 박윤미(2002)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일상적

인 경험으로 간주될 만큼 일반화된 심리 상태라고 보았으며, 남지영(1998)

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을 생리적 반응에 중심의 관점, 자극 중

심의 관점, 인지적인 상호작용 중심의 관점 등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

다. 먼저, 생리적 반응 중심의 관점은 Selye(1936)의 이론에 해당하며 스트

레스를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극 중심의

관점은 Holmes와 Rahe(1967)의 이론에 기반하며, 스트레스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외부 환경 자극으로 보았다.

이들은 결혼, 이사, 직장 변화, 가족의 죽음 등 43가지 주요 사건의 스트레

스 수준을 수치화한 생활사건 척도(SRRS)를 개발하여,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상호작용 중

심의 관점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스트레스

를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았다. 이 관점은 자극 자체가

아닌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 전략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어떤 환경도 객관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방경숙 외(2019)는 최근의 스트레스 연구들이 상호작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해석되고 조절되는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

리적 자원을 소진시키고, 삶의 의미나 자아수용, 환경통제력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전반적인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

였다(허지애·김정문, 2017). 따라서 스트레스를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나 외

부 자극에 대한 일시적 반응으로 보기보다는, 심리적 안녕감과의 연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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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심층적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 양육스트레스의 개념과 특성

양육스트레스는 통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스트레스 이론을 바탕으로, 부

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정서적 부담과 압박을 의미

하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비롯되는 특수한 형태의 스트레스로 정의된다

(고희향, 2021).

Harwood, McLeanr과 Durkin(2007)는 부모가 되는 경험을 단순한 역할

변화가 아닌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적 전환으로 보았으며, 출산과 함께 시

작되는 부모 역할은 개인의 정체성, 대인관계, 삶의 우선순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출산 전의 낙

관적인 기대와 실제 양육 경험 사이의 불일치가 스트레스, 우울 등의 부정

적 정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부모 역할이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성숙을 요하는 발달 과업임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양육스트레

스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bidin(1995)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의 기대와 실제 양육 경험 사이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감정 상태로 정의하며, 이는 부모의 개인적

특성, 자녀의 특성, 양육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Crnic과

Greenberg(1990) 또한 양육스트레스를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

적 부담감, 긴장감, 불편감 등 주관적인 정서 상태로 규정하며, 그것은 부

모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양육스트레

스가 부모의 정서적 안녕감과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자

녀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는데,

권미경(2011)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

서 상태로 보았으며, 부모 역할의 부담, 자녀 행동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 강희경과 조복희(1998)는 양육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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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모의 역할 수행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로 보고, 부모의 심리적 안녕

감, 자녀의 발달, 가족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

다. 신숙재(1997) 역시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의 발달 단계, 가족 관계, 사회

적 지원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서적·심리적 부담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공

통적으로는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긴장 상태이며,

부모와 자녀의 특성, 양육 환경,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양육스트레스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부모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반복

적이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권미경, 2011). 또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양육방식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의 내용도 달라진다(신미자, 2021). 이는 유아기에는 수면, 식사, 분리불안

등 기초적인 돌봄 문제, 학령기에는 학업과 또래관계, 청소년기에는 자율성

과 통제의 균형 문제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송연숙과 김연주(2008)는 자

녀가 영유아기일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신체적 회복과 사회적 역할 변화, 가족 내 관계 재조정 등의 다양한

적응 과업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지혜(2015), 이연옥(2023)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 특히 까다롭고 민감한

기질이 부모의 정서적 피로와 좌절감을 증폭시킨다고 보았고, 이형민(2017)

은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이고 누적되며, 온정

적 양육을 저해하고 일상적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누적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자녀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높은 양

육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등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을 해

치고(Abidin, 1995), 이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희향, 2021; 한지영·이내영, 2019). 이선화(2019)는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와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신정이와 박현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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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전문가에게 도

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도움 요

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취업모는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와 더불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이중 부담을 겪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김안나, 2017; 박주희,

2015). 통계청(2024)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증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

으며,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

다. 한국개발연구원(2024)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 단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OECD(2023)는 한국 남성의 가사·육아 노동시간이 여성의 23% 수준에 불

과하다고 보고하여,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고, 양육 책임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한국 사회에서,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

는 이중역할 속에서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은정, 2024; 최

혜서, 2025). 이러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유지 차

원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의 인구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지현,

2024).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오늘날 취업모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현실 속

에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이중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양육스트레스의 관련변인

Abidin(1992)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 양육스

트레스 모델(PSI:Parenting Stress Model)을 제시하며, 양육스트레스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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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변인을 부모 영역, 아동 영역,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세 가

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부모 영역은 부모의 우울, 애착, 양육 역할, 양육

효능감,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 상태 등 개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 영역은 자녀의 적응력, 수용 가능성, 기분,

주의 산만 및 과잉행동과 같은 특성이며,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부모와

자녀 관계 이외에 부모가 일상적으로 겪는 생활 스트레스를 포함시켰다.

그는 양육스트레스를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시

하였다.

Crnic과 Acevedo(1995)는 Abidin의 관점을 확장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일

상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한 PDH모델(Parenting Daily Hassles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부모가 일상적으로 겪는 양육스트레스의 빈

도와 강도가 스트레스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심리적 안녕감 저하와 정서적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

았다. 이 모델은 양육 환경의 질과 부모의 내·외적 자원을 함께 고려함으

로써 양육스트레스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의 요인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

적·경제적 맥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박명철(2025)은 가족 내 갈등이 부모의 정서

안정성과 양육 효능감을 약화시키며, 장기화된 갈등은 심리적 소진과 부모

-자녀 관계 악화로 이어져 양육스트레스를 심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정은

(2020)은 사회적 고립이 정서적 지지 부족으로 연결되고, 외부 자원과의 단

절은 양육스트레스를 만성적이고 고립된 형태로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유

재희(2014)는 낮은 소득 수준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원 접근성을 제한함

으로써 경제적 압박이 부모의 정서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소득

불안정성은 부모의 자기 효능감저하와 함께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유

발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양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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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는 다른 양상과 복합적인 맥락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nn과 Thornburg(1987)는 직장에 다니며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어머니들이 느끼는 죄책감이 정서적 스트레스와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모성 죄책감 척도(Maternal Guilt Scale)를 개

발하여 어머니의 내면적 갈등과 감정적 부담을 정량화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심리 반응을 포착

하며, 취업모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취업모의 이중적 부담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들이 보고되고 있다. 박주희(2015)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갈등과 배우자 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할갈등이 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 배우자

의 정서적 지지가 이를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취업모의 양

육스트레스가 단순한 시간 부족이나 육체적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 간의 갈등과 관계적 자원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함을 보여준다.

김은정(2014)은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

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조부모의 양육

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지원의 방식이나 질에 따라 오히려

갈등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비형식적 지지체계에 의존

하는 구조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원

여부보다는 지원의 질과 부모의 인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소현과 김민진(2021)은 취업모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지지가 유아의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취업모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부부간 상호지지의 정도가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자녀

의 심리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양육스트레스를 단

순히 개인 내적 변수로 보기보다는 가족 시스템 전체에서 접근해야 할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은 Abidin이 개발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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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스트레스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양육스트레

스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 스트

레스,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실제적인 조건

에서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도구로서, 현재까지 다양한 연

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김안나, 2017; 문혁준, 2004; 박주희, 2015; 이선

아, 2014). 본 연구에서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2. 사회적 지지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

적 자원을 의미한다(김은숙, 2003). 197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김미령, 2005).

Caplan(1974)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이론을 시작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들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Caplan(1974)는 스

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받는 지원

이 적응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며,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하

였다. 이후, Cassel(1976)과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으로 이론화하였으며, Cobb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망

속에 속해있다고 믿게 해주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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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는 사회적 지지를 단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 기능에 중심을

두어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

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Cohen(2004)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생리적 반응을 조절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스트레스와 건강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단순한 영향력을 강조하던 관점에

서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완충효과

(buffering effect)에 주목하며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특히 사

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정신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고 설명하였다. 그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면역 기능 저하

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져

왔으며, 연구자마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다각도로 접근해왔다. 김보정

(2002)은 사회적 지지란 관계 속에서 개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말했으며, 박현주(2007)는 사회적 지지가 인간의 사회

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켜 삶

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진규와 조규판(2010)은 사회

적 지지를 가까운 사람들과의 반응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적응력이라고 정

의하였다.

이외에도 선행연구들(김재우, 2015; 김지연·최승미, 2021; 박채림·신희영,

2022)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를 포함하는 긍정

적인 자원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주고받는 자

원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노은정(2021), 박형지와 박영배(2023), 신소라

(2022)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이 활발

해짐에 따라, 사회적 지지 개념을 확장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회적 지



- 21 -

지 척도의 타당성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나.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나 역할에 초점을 둔 기능적인

측면과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둔 구조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먼저,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단일한 개념이 아닌 기능 중심의 다

차원적 구조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

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유형화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지의 유형

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현재까지도 사회적 지지 연구의 학문적 기초를 마

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Kahn(1979)은 사회적 지지를 지원, 긍정, 감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하며, 각각은 수혜자의 심리적 안정과 행동의 정

당화, 정서적 유대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Cobb(1976)도 사회적 지지를 도움, 애정, 긍정이라는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가 단순한 감정적 지지에서 나아가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자원

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한 Gilchrist와 Schinke(1984)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

를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서 제공되

는 친밀적 지지, 이웃이나 동료처럼 비교적 덜 친밀하지만 일상 속에서 자

연스럽게 주고받는 비공식적 지지, 전문가나 기관, 조직 등 제도적 틀 안에

서 제공되는 공식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해외 이론들을 바탕으로, 박지원(1985)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

성을 반영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공감, 이해, 애정 표현 등을 통해 정

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지지이며, 정보적 지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



- 22 -

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질적 지지는 경제적 지원이나 실

질적인 도움과 같은 자원의 제공을 포함하며, 평가적 지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평가적 도움을 말한다. 그는

이러한 네 가지 지지 유형이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

다. 이는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로, 현재까지도 국내 다양한 연구들(강정원, 2019; 김소영, 2015; 김안

나, 2017; 김미령, 2005)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취업모가 지

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 측정을 위해 해당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김미령(2005)는 사회적 지지를 관계망의 존재와 특성을 의미하는 구

조적 사회적 지지와 지지를 해주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적 사회적

지지로 구분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포괄적인 체계들을 구조화하였다. 특

히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완충효과로 구분하여, 직

접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수준과 무관하게 삶의 만족도를 높이

는데 기여하는 것이며, 완충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

향을 완화 시킨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과도한 제공과 상호성 결여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긍정적으로만 보던 기존 인식을

전환 시키고, 사회적 지지의 양적 질적 균형과 맥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

함을 시사하였다.

3. 심리적 안녕감

가.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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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최수미, 2014). 이 개념은 1960년대 이후, 경제적 성장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과 함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문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Ryff, 1989).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학문적 언급은 Jahoda(1958)가 ‘긍정적 정신건강’

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심리적 건강을 단순히 정

신질환의 부재로 보지 않고, 자아실현, 환경에의 적응, 자율성, 현실지각 등

의 요소를 포함한 상태로 설명하며 심리적 안녕감 개념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Bradburn(1969)은 심리적 안녕감을 긍정적 정서와 부정

적 정서 경험 간의 균형 상태로 정의하며, 정서적 경험의 빈도와 질이 삶

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란 개념이 등장하였다.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감을 삶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경험의

조합으로 보고, 긍정적 정서의 빈도와 강도, 부정적 정서의 감소가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Andrew와 Withey(1976)도 삶의 질

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안녕감을 이해하며, 개

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인지적 평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 개념은 초기 심리적 안녕감 이론과 맥을 같이하며,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안녕을 설명하였다(차경호, 2004).

그러나 Ryff(1989)는 주관적 안녕감이 긍정적인 정서에 지나치게 의존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녕의 개념이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국한

되어, 개인의 깊이 있는 심리적 성장과 성숙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심리적 안녕감을 단순한 쾌락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의

미, 목적, 자율성, 자기 수용 등 내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 목적의식, 개인적 성장이라는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

차원적 구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Ryff의 모형은 이후 심리적 안녕감 연

구에서 대표적인 이론의 틀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활용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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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명소, 2002).

한편, 국내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어왔다. 최

진원(2001)은 심리적 안녕감을 인생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감이 긍정적

으로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윤연희과 심숙영(2017)은 개인의 삶에

대해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전반적인 심 안정리적성과 긍정적 삶의 평가를

포함한 상태로 보았다. 김명소(2001)는 심리적 안녕감을 삶의 질, 심리적

성장, 대인관계의 질, 삶의 의미와 방향성 등에 대한 자각을 포함한 다차원

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Ryff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녕

감 척도의 하위요인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한

국 사회에 적합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그의

척도를 통해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박정희와 심혜숙(2007)은 Ryff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증적 도구를 제시하였

다. 이처럼 Ryff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재구성되

어, 성인과 청소년을 비롯해 아동, 노인, 장애인, 어머니, 유아교사 등 다양

한 연령층과 집단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나.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지속적인 성장과 한 사람으로서의

발전에 대한 느낌과 판단,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믿음,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유무,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기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녕(wellness)을 포함하였다.

먼저, 자아 수용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라고 설명하였다. 자신을 수용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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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

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진(2015)도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자아 수용이 원만한 대인관

계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아 수용을 심리적 안녕감의 가

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설명하였다.

둘째,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

았다.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유대감이 필요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

니라, 개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박은하(2018)

는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심리적 안정과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행복감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셋째, 자율성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율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

의 일에 대해 내적 동기를 갖고 조절할 수 있으며, 스스로 기준을 세워 자

기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넷째, 환경통제력은 삶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해 자원을 적절히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 환경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삶의 주

도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김명소 등(2001)은 구성요인 중에서 환경통제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요

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섯째, 목적의식은 자신의 삶에 의미와 방향성을 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단순히 현재에 머

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태도

를 포함한다. 목적의식이 높은 사람은 삶의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삶의 가치를 탐색한다고 덧붙였다. Ryff는

삶의 목적을 평가하는 요소로 삶의 목표와 방향성, 과거와 현재의 삶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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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삶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신념, 현재 생활의 목표와 목적 등을 제시

하였으며, 삶에 대한 철학적 태도와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두환(2014)은 한국 사회에서 학력,

직업, 소득과 같은 외적 특성들이 타인의 평가 기준이 되며, 이를 달성하는

것이 삶의 주요 목표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집단

주의적 문화와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개인의

내면적 가치보다는 외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은 단순한 개인

적 성취를 넘어, 사회문화적 환경 속 기대와 평가를 수용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김두환, 2014; 김소영, 2015)이며, 이는 심리

적 안녕감의 핵심 구성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개인적 성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

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변화와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개인적 성장은 성숙과 연결되며,

적응과 변화를 포함한 자기 개선 및 발전 과정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Erikson(1963)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성숙을 향해 나

아갈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또한 Sheldon과

Kasser(2001)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향

상되며, 이는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다. 또한 김명소 등

(2001)은 개인의 성장 변인을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성취감’과 ‘새로운 변화

및 개선에 대한 동기와 의지’로 구분하여, 개인적 성장이 내면의 동기와 자

기 주도적 변화 추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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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

가.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긴장

과 부담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편은숙(2004)은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어머니 역할

에 대한 책임감과 기대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녀와 함께 보내

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러한 죄책감은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격리불안과

맞물려 정서적 불안을 심화시키며,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 부담과 함

께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

다. 이를 통해 취업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부담이 전반적인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취업모를 위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은정과 김윤정(2024)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의 일상적인 갈등과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 및 업무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최

혜서(2025)는 취업모가 겪는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

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 낙관적 태

도, 회복 탄력성 등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이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최미란(2016)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단순한 개인적 정서 문제를 넘

어, 취업 지속 여부와 향후 출산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특히 취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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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담이 이러한 결정에 깊이 관여하며, 결과적으로 출산 의지를 약화시

켜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이 여성의 경력 지속과 출산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변인임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양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김은정·김윤정, 2024; 편은숙, 2004; 최

미란, 2016; 최혜서, 2025), 최근에는 이러한 일방적 접근에서 벗어나, 긍정

적인 심리 자원으로서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심

리적 안녕감은 단순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넘어서, 삶의

의미, 자기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장 등의

심리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며(Ryff, 1989), 어머니의 심리

적 안녕감은 자녀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곽민경, 2019; 신재명,

2012; 윤연희, 2014; 이복순, 2019).

윤연희(2014)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의 정서발달과 사회적 관

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서적 반응과 양육태도를 보이

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서 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곽

민경(2019)도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의 정서 지능 발달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부모는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서 지

능 향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신재명(2012)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공감, 비래,

협동 등의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고 밝혔으며, 이복순(2019)은

심리적 안녕감과 일관된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나 또래

관계 등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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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모델로 작용하며, 유아의 전반적인 사회성 발달을 돕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양은호과 최혜순(2011)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실제 양육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의식 등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들이 양육 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삶에 만족하는 어머니일

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과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들은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이 양육스트레스 완화와 양육의 질 향상

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어머니는 정서적

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는 양육 효능감을 증진

시켜 보다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어머

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양육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되고 있다(김지혜, 2015; 신송이, 2020; 우혜영, 2014; 이소영, 2013; 최경화,

2020).

이소영(2013)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직장과 가정

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제약, 역할갈등, 죄책감 등 이중적

부담이 수반되는 취업모의 특수한 양육 환경이 심리적 안녕감을 크게 저하

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을 부각하였다.

김지혜(2015) 역시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육 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통해, 심리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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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경로에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제시하

였다. 또한 최경화(2020)는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 인식

명확성과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

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요인임을 밝혔으며, 어

머니의 정서 인식 능력이 높을수록 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더불어 신송이(2020)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

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고, 우혜영(2014) 역시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아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어려움이 아닌,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두 변인이 부

적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신정이와 박현순

(2010)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활용

하려는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전문가의 도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부모는 전문가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개방성과 전문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나타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윤선영(2016)은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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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반대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불안정하거

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어머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효과

적으로 인식하거나 활용하지 못해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사

회적 지지의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는 이

를 취업으로 인한 사회관계망의 확장이 오히려 사회적 지지 결핍을 더 민

감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는 단순히 제공되는 양적 수준

만으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지각 방식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Ryff(1989)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사

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

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소영(2015)은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

로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핵심 자원이자, 자아

탄력성과 함께 심리적 회복과 긍정적 정서 유지를 돕는 보호요인으로 작용

함을 보고하였다. 강정원(2019)은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어려운 양육 환경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자신감과 정서적 안

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희정(2025)은 한부모 가

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자아 탄

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는 어머니가 경험하



- 32 -

는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녕감 증진뿐만 아니라, 자녀의

회복 탄력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은정(2010)은 중증 지

체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

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심리적 안녕감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

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어려운 양육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

을 지원하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기능함을 뒷받침한다.

상기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과 심

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

심리적 회복력과 양육효능감을 강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최근의 연구들(김안나, 2017; 김은숙, 2003; 이현지, 2004)

은 단순히 사회적 지지의 유무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취업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인에 주목하여, 심

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지지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김은숙(2003)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정서 지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어머니일

수록 자녀의 정서 지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 과정에서 안정감과 효능감을 느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

에서 보다 민감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됨을 시사한다. 이현

지(2004)는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어

머니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

고하였다. 김안나(2017)는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만족을

증진시키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는 일과 가

정 간 갈등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자원으로 작용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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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으로 구성된 다차

원적 개념으로, 각 하위요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단일한 지표로 보기보다는, 그 하위요인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

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취업모가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 수준을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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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3~5세 아동을 자녀로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

다.

정서적 지지(M1)

정보적 지지(M2)

양육
스트레스(X)

심리적
안녕감(Y)

물질적 지지(M3)

평가적 지지(M4)

[그림 1] 연구 모형

모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양육스트레스는 독립변인(X)이며, 심리적

안녕감은 종속변인(Y)이다.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구체적

으로 4가지 방식(M1, M2, M3, M4)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4중 병

렬 매개효과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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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만 3세에서 만 5

세까지의 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

년 1월 14일까지 전국의 온라인 맘 카페 및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447명이 응답하였으며 배경변인에서

이질성이 큰 19명을 제외하고 428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연구대

상으로 선정된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배경변인에 따른 분포

　배경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배경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어머니의

연령

20대 10 2.2

자녀의

주양육자

어머니 335 74.9

30대 264 59.1 아버지 0 0.0

40대 172 38.5 조모 110 24.6

50대 이상 1 .2 조부 1 .2

자녀 수

1명 378 84.6 엄마+보모 1 .2

2명 61 13.6

가정의

월수입

200만원 이하 0 0

3명 8 1.8 200-300 8 1.8

4명 이상 0 0.0 300-400 41 9.8

자녀

성별

남 179 40.0 400-500 65 14.5

여 245 54.8 500만원 이상 330 73.8

남&여 23 5.1

어머니의

직장경력

3년 미만 58 13.0

자녀의

나이

만3세 115 25.7 6년 미만 115 25.7

만4세 191 42.7 9년 미만 168 37.6

만5세 141 31.5 10년 이상 106 23.7

어머니의

학력

중졸 이하 1 .2

합계 447 100.0
고졸 이하 32 7.2

대졸 396 88.6

대학원졸 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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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나타난 연구 대상자의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은

여 비중이 높았다. 자녀수는 1명이 84.6%로 가장 많았고, 2명은 13.6%, 3

명은 1.8%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40%, 여아가 54.8%, 남아와

여아를 함께 양육하는 어머니가 5.1%로 나타났다. 자녀의 나이는 만4세가

42.7%, 5세가 31.5%, 3세가 25.7%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88.6%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7.2%, 대학원졸이 4.0%, 중졸이하가 0.2%순

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주양육자로는 어머니가 74.9%로 가장 많았고, 조모

가 24.6%를 차지했으며, 조부가 0.2%, 어머니가 보모와 양육을 하는 가정

이 0.2%를 나타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73.8%로 가장 많

았으며, 400-500만원 이 14.5%, 300-400만원이 9.8%, 200-3함께 00만원이 1.8%순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장경력은 6-9년 미만이 37.6%, 3-6년 미만이 25.7%, 10

년 이상이 23.7%, 3년 미만이 13%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특성상 배경변인에서 이질성이 큰 경우 가외효과로 인해 통

계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통계분석에서는

자녀수가 3명인 사례 8명, 주양육자가 조부와 엄마+보모인 사례 2명, 어머

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사례 1명, 가정의 월수입이 200-300만원인 사례

8명을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447명 중 19명이 제외되어 428명을 분석대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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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총 3가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

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이다. 각각의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Abidin(1995)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축소 개정한 PSI-SF(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를 토대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적 상황에 맞

게 수정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변인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10문항), 부모 역할에 의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12문

항) 로 구성된 총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Likert 5점 척도

형 측정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분포되

어 있고,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업모의 양육 스

트레스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10 10 .90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11~22 12 .91

전체 - 2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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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명소 외

(2001)가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yff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 목적의식, 개인

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써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

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점

수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안

녕감이 더 높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전 분석결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9번 문항은 척도

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전체점수와 r=.25) 제외하였다. 어

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계수

*는 제외된 문항

다.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 측정을 위해 박지원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자아수용 1, 2, 3, 4 4 .76

긍정적 대인관계 5, 6, 7, 8 4 .77

자율성 9*, 10, 11, 12 3 .66

환경에 대한 통제력 13, 14, 15, 16 4 .72

삶의 목적 17, 18, 19, 20 4 .77

개인적 성장 21, 22, 23, 24 4 .74

전체 - 23 .94



- 39 -

(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설문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9문

항), 직업의 기회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정보적 지지(7문항), 일을 대

신해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4문항), 자신의 행위를 인

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것과 같은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평가

적 지지(5문항)의 4가지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 식 5점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는 <표4>와 같다.

<표 4>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정서적 지지 1,6,7,9,10,11,16,21,23 9 .90

정보적 지지 8,14,15,17,18,22,25 7 7 .90

물질적 지지 3,13,20,24 4 .80

평가적 지지 2,4,5,12,19 5 .86

전체 - 2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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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인 SPSS 프로그램 및 Hayes(2013)

의 PROCESS Macro(ver. 4.2)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절차로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을 위해 각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 신뢰도(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에

따라 하위집단별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3가지 연구 변인(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

감)에 대한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을 산출하여 점수 분포

의 정규성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댓값 3.0, 첨도는

절대값 8.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고 간주된다(Kline,

2011).

셋째, <연구문제 1>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사회

적 지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변인 및 하위 변인에

따라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변인 간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넷째, <연구문제 2>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를 살펴보기 위하여 4중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Hayes의 PROCESS Macro(ver.

4.2)에서 Model 4를 적용하였다. 이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

계 회귀분석 방법은 단일 매개모형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에서는 재추출한 표

본의 수가 최소 5,00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안(Hayes, 2018)에 따라 표

본의 수를 5,000개로 설정하여 95%의 신뢰구간에 따라 경로계수의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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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3개 연구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평균, 표

준편차, 왜도, 첨도)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인 하위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 2.89 .93 .07 -.83

부모역할 부담감 2.64 .90 .41 -.67

전 체 2.75 .86 .26 -.58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75 .87 -.52 -.51

정보적 지지 3.72 .92 -.54 -.61

물질적 지지 3.61 .95 -.50 -.70

평가적 지지 3.72 .96 -.59 -.66

전 체 3.71 .86 -.45 -.70

심리적

안녕감

자아 수용 3.61 .87 -.59 -.32

긍정적 대인관계 3.63 .92 -.34 -.74

자율성 3.40 .95 -.01 -.98

환경에 대한 통제력 3.37 .89 -.22 -1.02

삶의 목적 3.57 .93 -.46 -.73

개인적 성장 3.56 .90 -.37 -.62

전 체 3.53 .79 -.2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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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변

인의 하위변인별 점수 및 전체점수 모두에서 왜도는 -.59∼.41의 범위를

보여 절댓값 3.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도 또한 –1.02∼

-.32의 범위로 나타나 절댓값 8.0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변인은

정규분포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변인별 평균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M=2.75(5점 만점)으로 나타나 절대 평균인 3.00점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하위변인을 보면 자녀양육에서 비롯된 일상적 스트레스의 평

균(M=2.89)이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감 및 스트레스 평균(M=2.64) 보

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척도 전체의 평균이 M=3.71(5점 만점)로 나타나 절대 평균(3.00

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4가지 방식별로 구분

해 보면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M=3.75) 물

질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가장 낮음을(M=3.61)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들

이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은 전체 평균이 M=3.53으로 역시 절대평균(3.00

점) 보다 어느 정도 높았다. 6가지 하위변인에 따라서는 M=3.37~3.63의 범

위를 보여주었다.

요약하면,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절대평균 보다 조금 낮

은 수준으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 수준은 조금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 역시 절대 평균 이상의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

고 있었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구문제 1>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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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전

체점수 및 하위변인별 점수를 구한 다음 변인 간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요 특징만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점수와 어머니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 전체 점수는 r=-.54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

육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반대 방향도 성립)을 의미한다. 한편 양육스트레스 하위 변인

에 따라서는 관계의 강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자녀양

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r=-.40, 부모역할수행에 대

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r=-.59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점수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심리적 안

녕감 전체 점수는 r=-.67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

음’(반대 방향도 성립)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양육스트레스의 2개 하위

변인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의 강도에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과 r=-.52,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과 r=-.72의 관계가 있었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전체 점수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

점수 간에는 r=.83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두 변인 간의 공통변량(r2

×100)을 계산해 보면 69%의 높은 수준이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이 지

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역시 높이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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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일상 스트레스 1.00 　 　 　 　 　 　 　 　 　 　 　 　 　

2. 역할 부담감 .77*** 1.00 　 　 　 　 　 　 　 　 　 　 　 　

3. 양육스트레스 .93*** .95*** 1.00 　 　 　 　 　 　 　 　 　 　 　

4. 정서적 지지 -.41*** -.59*** -.53*** 1.00 　 　 　 　 　 　 　 　 　 　

5. 정보적 지지 -.35*** -.55*** -.48*** .89*** 1.00 　 　 　 　 　 　 　 　 　

6. 물질적 지지 -.42*** -.58*** -.53*** .83*** .79*** 1.00 　 　 　 　 　 　 　 　

7. 평가적 지지 -.34*** -.52*** -.47*** .85*** .83*** .82*** 1.00 　 　 　 　 　 　 　

8. 사회적 지지 -.40*** -.59*** -.54*** .97*** .95*** .90*** .93*** 1.00 　 　 　 　 　 　

9. 자아 수용 -.42*** -.59*** -.54*** .81*** .78*** .75*** .77*** .83*** 1.00 　 　 　 　 　

10. 긍정적 대인관계 -.45*** -.67*** -.60*** .71*** .68*** .66*** .69*** .73*** .74*** 1.00 　 　 　 　

11. 자율성 -.57*** -.70*** -.68*** .64*** .58*** .63*** .57*** .65*** .69*** .71*** 1.00 　 　 　

12. 환경에 대한 통제력 -.49*** -.55*** -.55*** .71*** .66*** .69*** .67*** .73*** .77*** .69*** .68*** 1.00 　 　

13. 삶의 목적 -.44*** -.66*** -.59*** .67*** .63*** .61*** .63*** .68*** .70*** .74*** .72*** .68*** 1.00 　

14. 개인적 성장 -.40*** -.60*** -.54*** .70*** .66*** .66*** .69*** .72*** .72*** .72*** .70*** .65*** .75*** 1.00

15. 심리적 안녕감 -.52*** -.72*** -.67*** .81*** .76*** .77*** .77*** .83*** .88*** .88*** .85*** .86*** .88*** .87*** 1.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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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이어서 <연구문제 2>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Ⅲ장 1절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X)를 독립

변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4가지 방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정서적·

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을 매개변인(M1, M2, M3, M4)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Y)으로 하는 병렬매개효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의 병렬매개효과 검증

단계 경로
비표준화계수

β t R2 F
95% 신뢰구간

b S.E. LLCI ULCI

1 양육스트레스 → 심리적 안녕감 -.616 .034 -.668 18.30*** .446 334.96*** -.682 -.550

2

양육스트레스 → 정서적 지지 -.541 .042 -.534 12.85*** .285 165.18*** -.624 -.459

양육스트레스 → 정보적 지지 -.518 .046 -.481 11.19*** .232 125.12*** -.609 -.427

양육스트레스 → 물질적 지지 -.591 .046 -.535 12.90*** .286 166.41*** -.682 -.501

양육스트레스 → 평가적 지지 -.526 .049 -.469 10.81*** .220 116.93*** -.621 -.430

3

양육스트레스

→ 심리적 안녕감

-.284 .027 -.307 10.56***

.762 263.60***

-.336 -.231

정서적 지지 .271 .052 .297 4.80*** .160 .382

정보적 지지 .080 .048 .093 1.68 -.014 .173

물질적 지지 .107 .040 .128 2.68** .029 .186

평가적 지지 .157 .043 .191 3.71*** .074 .24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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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7>은 연구모형에 표시된 경로에 따라 회귀계수를 산출하고

및 회귀식의 유의미성 검증과 R2값을 산출한 결과이다.

첫째, 1단계 경로 모형은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X)가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Y)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표에

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68, p<.001). 또한 심리적

안녕감 변량의 44.6%를 설명함으로써 회귀식은 유의미하였다(F=334.96,

p<.001). 이는 결과적으로 ‘어머니들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미하게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2단계 경로 모형은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X)가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4가지 방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정서

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X→ M1, M2,

M3, M4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에 β

= -.469~-.535의 범위값을 지니며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1).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방식에 따라

22.0%~28.6%의 범위를 설명하며 회귀식 역시 유의미하였다(p<.001). 이는

결과적으로 이는 ‘어머니들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

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3단계 경로 모형은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양육스트레스(X), 매개변

인으로 설정한 4가지 방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M1, M2, M3, M4)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Y)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먼

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X)는 4가지 방식의 사회적 지지(M1~M4) 모두

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심리적 안녕감(Y)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β=-.307, p<.001)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방식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M1), 물질적 지지(M3), 평가적 지지(M4)는

그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례로 β=.297, 128, 191, p<.01

혹은 p<.001). 그러나 정보적 지지(M3)는 양육스트레스(X)와 나머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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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지 방식(M1, M3, M4)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심리적 안녕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β=-.093, p>.05). 전체적으로 보면,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는 단독으로 보면 심리적 안녕감에 44.6%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경로 모형1), 4가지 방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

각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면 전체 설명력을 76.2%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경로 모형3). 다만 경로 모형3에서 정보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증가된 설명력 31.6%에는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 > 평가적지지 > 물질적 지지 순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X), 4가지 방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M1, M2, M3, M4)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로 분할하고 각 효과의 유의미성 여부를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식에 따라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X)가 심리적 안녕감(Y)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의 크기는 -.284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

한값(LLC -.336)과 상한값(ULC -.231)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크기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X)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는 관계없이

직접적으로도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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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총효과의 분할

구분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직접

효과
양육스트레스 → 심리적 안녕감 -.284 .027 10.56*** -.336 -.231

간접

효과

양육스트레스 → 정서적 지지

→ 심리적 안녕감
-.147 .032 - -.214 -.088

양육스트레스 → 정보적 지지

→ 심리적 안녕감
-.041 .020 - -.080 -.002

양육스트레스 → 물질적 지지

→ 심리적 안녕감
-.063 .032 - -.125 -.003

양육스트레스 → 평가적 지지

→ 심리적 안녕감
-.083 .022 - -.128 -.041

총효과 -.618 .034 18.28*** -.684 -.551

***p<.001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육아 스트레스(X)가 정서

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에 대한 지각(M1, M2, M3, M4)을 거쳐서 심

리적 안녕감(Y)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지지의 방식에 따라

-.147~-.041의 범위이며,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과 상한값

(ULC)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크기인 것으로 나

타났다. 주목할 것은 간접효과의 총 크기(-.147+(-.041)+(-.063)+(-.083)=

-.334)이다. 이는 직접효과(-.284) 보다도 오히려 절대값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풀이하자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618)은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부정적 영

향’(-.284) 보다 오히려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를 낮게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적이며 부정적인

영향’(-.334)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4가지 방식 중 특히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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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에 대한 지각이 가장 큰 간접효과(-.147)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

다.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의미는 논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산출한 경로계수를 연구모형에 표시

하면 [그림 2]와 같다.

정서적 지지(M1)

-.541***
-.518*** 정보적 지지(M2) .271***

.080

양육
스트레스(X)

-.618*** → -.284*** 심리적
안녕감(Y)

-.591*** 물질적 지지(M3) .107**

-.526*** 평가적 지지(M4) .157***

[그림 2] 연구 모형의 병렬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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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논의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

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요인이 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첫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에는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

되었다. 즉,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게 지각되

었으며, 이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넘어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해

석과 사회적 지지를 수용하는 태도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소극적

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자원 활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신정이와

박현순(2010)의 연구, 그리고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낮은 사회적

지지가 서로 부정적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윤선영(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사회적 지지의 결핍

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취업을 통해 환경적

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서적 유대감이나 지지

의 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즉 동일한 수준의 지지를 받는 환경에서도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

머니는 이를 부정적인 환경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지지 자원

이 존재하더라도, 심리적 안녕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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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인지 평가 이론과도 일치하며, 사회

적 지지의 효과는 수혜자의 인지적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부적 상관관계

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서적·평가적 지지의 결핍을 민감하게

지각하는 취업모의 심리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의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

의 심리적 수용성과 정서적 개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서 중심의 프로

그램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지체계를 구성하는 가족·배우

자·직장동료 등 제공자의 태도와 반응이 수혜자의 지지 인식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전략 역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확

인되었으며, 이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된

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지혜, 2015; 신송이,

2020 ;우혜영, 2014; 이소영, 2013; 최경화, 2020)과도 일치하며, 양육스트레

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뒷받침한다.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일시적인 정서 반응을 넘어, 구조적·경제적 부담과 같은

외부 조건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제

거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그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안

녕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함께 향상

된다는 김소영(2015)의 연구와 황혜원(2012)이 저소득 취업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며, 김은숙(200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

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을 회복하고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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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

녕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이

에 따라 단순히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머

니의 심리적 자각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결국 본 연구는 양육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어

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

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

한다.

(2)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의 매개효과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저하될 수 있는 심

리적 안녕감을 완충해주는 심리 사회적 보호 요인으로 기능함을 입증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김명소(2001)가 제시한 심리적 안녕감이 삶의 의미, 긍

정적 대인관계, 자기수용 등의 하위요인들을 강화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

지가 핵심 자원으로 기능함을 지지한다.

특히 정서적 지지는 가장 강력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평

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 순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타

인으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경험이 취업모의 심

리적 안녕감에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며 단순한 정보나 물질의 제공

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취업모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내적

자원을 회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황혜원(2012)의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가 저소득 취업모의 심리적 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김안나(2017)의 연구에서 정

서적 지지가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인다는 결과 또한 본 연

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은숙(2003)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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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정서적 발달과 자신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으로 반응한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

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에서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유의한 매개효

과를 보였다는 점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소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현지(2004)의 연구에서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 대처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김안나(2017) 역시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부모 역할에

긍정적 인식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아울러 허

성은과 주동범(2022)은 직장 내 후생복지제도가 부모 역할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이정현(2000) 역시 직장 내 사회적 지지

가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단순한 자원 제공을 넘어,

취업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매개요인으로 작용

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육아 지원 서비스, 공공 육아지

원금, 직장 내 양육지원 제도 등과 같은 정책적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향후 취업모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부모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심리적 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정서적·평가적 지지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정서적 소통과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담 및 부모 집단 프

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직장 내 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적 지지는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달리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만으로는 정서적 안정이나 심리적 만족

감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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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나 타인의 피드백과 공감과 같은 관계 중심의 자원이 더욱 깊이 작용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서적 유대나 관계적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

보만 제공받는 것은 오히려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황

혜원(2012)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들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보적 지지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으

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김은숙(2003)은

정보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정서 인식과 정서 활용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정보적 지지가 어머

니의 양육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적 태도를 형성

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녀의 정서 발달을 촉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현지(2004) 또한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

스 대처에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김안나(2017) 역시 정보적 지지가 일과

가정 간 갈등 상황에서 현실적 대처와 심리적 안정에 유용한 자원으로 작

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의 차이는 설정한 종속변인의 특성과 정보적 지지의

기능적 역할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 중 일부는 정보적 지지

가 갈등 해결이나 자녀의 정서 지도 등 구체적인 양육 활동을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정서적 안정, 자기 수용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

괄적이고 정서 중심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기에, 정

보적 지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정보적 지지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나 역할 수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만,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는 보다 정서적이고 관계 기반의 지지 형태가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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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적 지지의 효과는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적절성, 수혜자의 요구

와의 부합 정도, 정보 출처에 대한 신뢰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수용자의 인식과 경험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

히 본 연구의 대상자인 현대의 취업모들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

는 정서적 공감, 인정, 평가적 피드백과 같은 관계 중심의 지지에 대한 요

구가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적 지지의 효과를 분석

함에 있어 정보의 내용, 전달 방식, 출처 등 다양한 맥락적 요인과 함께,

수용자의 심리적 상태 및 지각 방식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 접

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가 직

접효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이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과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제시한 스트레스 자극보다 그것을 인식

하는 방식이 반응을 결정한다는 스트레스의 인지적 평가이론과 맥을 같이

하며,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조절

된다는 Cohen(2004)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특히 윤선영(2015)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신정이와 박현순(2010)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부모일수록 타인의 지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외부의 도움요청에 소극

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혀, 스트레스로 인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

을 같이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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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단순한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관적 인식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동

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지각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안녕감이 유지될 수 있으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주관적 인식은

오히려 심리적 고립감과 무력감을 증폭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더욱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

하는지를 고려한 심리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향후 취업

모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단순한 물리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부모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입방법을 모색해 정서적 교류를 촉

진하고,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세분화하여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데 기여

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

느냐가 개입의 핵심임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내용뿐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의 지각과 수용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모교육 및 양육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사회

적 지지의 하위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각각의 특성과

효과를 기반으로, 취업모의 심리적 자원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요소

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취업모

가 양육 과정에서의 겪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

감과 내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

가 직장 내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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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동료 및 상사의 공감과 인정,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조직

문화 형성이 함께 요구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천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

시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

한 정책적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

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 취업모는

자신의 삶에 만족도나 정서적 안정감이 낮으며,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는 유의

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그중 정서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가장 높았

다. 반면, 정보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가 직

접효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을 더욱

저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개입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국한되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정서적·평가적·물질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양육스트레스 자체보다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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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유대와 정서적 공감, 현실적인 도움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지원 체계

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실제 제공 여부보다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평가되

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의 특성, 지지의 빈

도와 맥락,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 등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

찰 자료, 심층 인터뷰, 다원적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주로 대졸 이상 학력의 중산층 취업모로 한정되

어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반영한 표본 구성을 통해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취업모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아버지나 조부모 등의 다른 양육자의 정서적

기여나 상호작용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양육환경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지원을 통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

문에, 향후 연구에는 가족 전체의 정서적 체계와 양육환경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의 사회적 지지 인식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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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심리 및 상담 석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라는

주제로 어머니가 직장활동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총 89문항으로 설문 응답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담길 여러분의 답변은 모두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프티콘 발송을 목적으로 개인연락처를 수집할 예정이며, 

발송 후 즉시 개인정보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심리 및 상담전공

지도교수: 이희영 
연구자 : 박진희

E-mail : jinheeo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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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 배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

호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 어머니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 아동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자녀의 연령은?   

① 만3세 (2020년 생) 

② 만4세 (2019년 생) 

③ 만5세 (2018년 생)

4. 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이상

5. 아이의 주 양육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모    ④ 조부    ⑤ 기타(       )

6.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졸업

7. 가정의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월200만원 이하   ② 200만원~300만원  ③ 300만원~400만원   

 ④400만원~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8. 어머니는 직장생활을 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3년 이하  ② 3~6년  ③ 7~9년  ④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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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양육 스트레스 설문지

※ 다음 문항들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를 돌볼 때 집안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가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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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즘 육아 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아이 때문에 예전처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9 양육비용이나 교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0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2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2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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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회적 지지 설문지

※ 다음 문항들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
항을 잘 읽고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그들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그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돈이라고 해도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그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그들은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그들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와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그들은 내가 잘했을 때는(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그들은 무슨 일이건 댓가(보상)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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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위기)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그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그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 주고 
확실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그들은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리게끔 자극을 주고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그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그들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그들은 내가 기분이 상해있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 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그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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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심리적 안녕감 설문지
※ 다음 문항들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
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성격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과거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
로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은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과 다정하고 신뢰감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
을 제 때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만족스럽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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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
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방해되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
며,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8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
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인생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① ② ③ ④ ⑤

21
현재의 내 활동반경(생활영역)을 넓힐 생각
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2
그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달해 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
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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